
신부님들은 본당과 특수사목지에

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성무활동을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적인 특권이 

있다면 그것은 ‘사목적 배려’일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배려하는 것보다 더 큰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렇게 양들을 직접 찾아가 배려하는 사목을 하셨던 이가 최

양업 토마스 신부님이었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신학생 시절의 토마스는 삼위일

체 교리를 배울 때 성부와 성자의 일치를 이해하지 못했습

니다.

“토마스는 삼위일체의 제2위인 성자가 1위(성부)보다 덜 

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능력

이 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1839.6.23. 리브와 

신부) 

유교적 양반 관료제의 신분 사회에서 자랐던 토마스는 

장유유서(長幼有序)라는 뿌리 깊은 가르침을 쉽게 뛰어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대표였던 리브와 신부는 소년들에

게 교리를 이해시키는 데 매우 애를 먹었다고 토로합니다. 

14년간의 긴 유학과 외국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최양업 

신부님은 교우촌을 다니면서 양반제도의 모순 속에서 고

통받는 신자들을 목격합니다. “저는 교우촌을 두루 순방

하는 중에 지독한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비참하고 궁핍한 

처지를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 저들은 포악한 조정의 

모진 학정 아래 … 시달리고 있습니다.”(1850.10.1.) 

“우리 포교지의 상태는 신자들 중에서 신분의 계급 차

이로 서로 질시하고 적대시하므로 분열이 일어나서 큰 걱

정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신덕(信德)과 형제애가 부족하고, 

계속되는 논쟁과 암투와 증오로 신자 공동체가 와해되고 

비건설적으로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 폐단을 시정할 무슨 

대책은 없는지요?”(1854.11.4.)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최양업 신부님은 많게는 

하루에 100리, 적게는 40리, 그렇게 산길 교우촌을 찾아

다니며 해마다 평균 4,000여 명의 신자들을 찾아 성사를 

집전하고, 연말에 스승 신부에게 편지를 쓰면서 1년간의 

성무활동을 보고합니다. 첫해 교우촌 방문을 마치고 많은 

교우들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유가 비위생적인 물

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스승 신부님께 물을 정화하는 방법

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질병이 물의 

비위생 상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그러니 

물을 정화하는 방법을 아시면 분명하게 일러주시기 바랍

니다.” 

그와 동시에 신자들에게 선물하기 위해 성물을 자주 요

청합니다. “신자들은 성물을 갖고 싶어 하는 욕망이 불같

습니다. 상본이나 고상이나 성패를 장만하기 위해서는 아

끼는 것이 없습니다.”

최양업 신부님의 배려는 바로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

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양반제도의 차별을 극복하고, 신

자들의 더 나은 삶과 신앙을 위해서 11년 6개월 동안 온

전히 자신을 내어주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을 ‘배려하는 

사제’라고 불러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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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하는 사제 
최양업 토마스
니다. 희년을 지내는 동안, 하느님을 사랑하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같은 해에 태어난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의

모범을 본받아 두 분의 영성을 우리 삶에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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